
승천하시다(루카 24, 50~53)

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, 손을 드시어 그
들에게 강복하셨다.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. 그들
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그리고 줄
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여 지냈다.


